
 

 

에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 줄 수 없다. 오

로지 하느님이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다. 권위 있는 새로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는 법이다.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붙은 물

도 따뜻한 햇빛이 들어가면 녹기 시작하는 법이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에서 더러운 영에서 우

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영이 들

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신다. 그 더러운 영이란 예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생각들이나 사

고들일 수도 있다.  

오늘 복음은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깨닫고 그 소문이 곧바로 온 지방

에 두루 퍼져 나갔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널리 퍼져 나가야 한다. 내 안에서 널리 

퍼져 나가야 하고 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 나가야 한다. 마르코 복음은 앞

으로 이 새로운 가르침이 점차로 퍼져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가를 전해 줄 것이다. 마치 마른 사

막에 물이 흘러 들어가서 생기를 되찾아 주듯이 새로운 가르침이 내 마음 안에 놀라운 가르침으로 받아들

여질 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 귄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느님의 나라는 그만

큼 많이 건설될 것이다.               (유 광수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알토의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의 쾌유를 빌면서 알토파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각자 묵주기도를 

같은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에 동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 시 30 븐/ 오후 1 시 / 오후 9 시 30 분.   

• 최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1/25, 2/1 두주일간 못나오십니다.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2 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1. 다음주일부터 미사후 연습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각 파트별로 주중 연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토 파트; 2/9(월) 오전 11 시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댁 

남성부 (테너, 베이스); 격주 금요일 저녁 9 시 (최 단장님댁 2/6 일 첫 모임) 

소프라노; 추후 결정 

                 3.  성가 연습 자료실 안내 

•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거이 모든 곡을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음원을 본당 

성가대 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요.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주       제; “새로운 가르침”  “연중 제 4 주일”  2009 년 2 월 1 일 

복음 묵상;  [마르 1,21-28] [신명 18,15-20 [1 코린 7,32-35]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휴대용 젖병, 보온 젖병, 작난감 젖병 

 
 

나의 불행은 볼 줄 알면서 

나의 허물은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슬픔과 고독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남의 고독이나 슬픔을 대하면 

무관심해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불행을 알 듯이  

남의 불행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눈물의 뜻을 알 듯이 

남의 괴로움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싶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오늘의 말씀 사탕;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시 127,1) 

 

 

 [마르 1, 21-28]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마르 1,21 ㄴ-28) 


